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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조회수 140 등록자 김경아

많은 이들을 기다리게 한 미안함에 머릿속은 새하얗고 심장은 불규칙한 비트로 잘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구저러구 변명은 해서 뭣하겠어요?

오우~! 시작도 안했는데 내게 이런 있을 수 없는 매직같은 일이...

이 마술콘서트는 어릴적 우리가 봤던 보자기에서 새가 날아가고 물건이 툭툭 튀어나오고 미녀를 2~3등분하던 그 마술

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이고 실수인 것 같았습니다.

무대부터 의미심장하다고 여겼는데 시작부터 최현우 매직콘서트는 우리 뇌를 시각을 처리하는 후두엽, 감각 정보를 통

합하는 두정엽, 판단작용을 하는 측두엽, 기억과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구분해 접근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은 주로 시각과 청각에 의존해서인지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 오류를 범하는지도 모

르겠습니다.

마술이 유행하고 한때 그 뒷이야기가 많이 방송되어 우리는 마술사에게 속았구나를 생각하며 그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

그 뒤론 마술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철저히 분석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 뇌와 눈은 단단히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이제 더는 어쩌지 못하겠지... 생각했는데 우리의 뇌는 시각적, 청각적 반복된 자극에 의한 세뇌에 의해 무참히 한 테러

리스트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를 최고의 브레인을 가진 마술사로 인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장장 2시간 남짓의 긴 시간동안 한치의 지루할 틈을 , 눈돌릴 틈을 허용하지 않을만큼 잘 짜여진 파격적인 구성과 환상

적인 스케일, 화려한 조명은 눈을 뗄 수도, 숨을 쉴 수도 없게 만드는 스릴넘치는 탄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공연이

였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카드 4장을 나눠주어 우리도 마술에 참여하겠구나 생각하니 즐거웠습니다.

카드 마술은 소름 돋을 만큼 딱 들어맞아 너무 신기했고 신기한 채팅마술(최현우님, 사회공부 좀 하고 오셔야할듯~ 목포

시를 광역시로 아셨나봐요?),단어 연상마술, 더욱이 짜맞춘듯 숫자 계산 마술은 너무 척척 들어맞아 무언가에 홀린듯

소름 돋는 충격과 전율과 충격을 어찌 감당하라고 하시는지 따지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15117745.

청력테스트에서 제가 20대의 소리까지 들려 청력검사까지 덤으로 하고 왔네요.

그러다가 확률 1/1296 마술에서 주사위 숫자 6이 나오지 않아 민망하고 난감해하던 최현우의 표정이 안쓰럽고 귀엽기

까지 했는데 왠걸 그것도 그의 심리학을 접목시킨 마술에 우린 속은 거였습니다.

red bike 서울 강남우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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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럴수가!!!

또 부산의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키아또.

도대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주최측의 미리 잘 짜여진 각본?

오우!!! 반전에 반전

내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아니 믿지 못할 상황들이 연속 펼쳐져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 175㎝(?) 최현우 마술사의 깨방정 ,오두방정, 재치넘치는 귀여운 입담과 재스쳐들까지 가세해 웃음까지 선사해준

최현우의 매직콘서트 더브레인은 멈출 수 없는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엿습니다.

일시적으로 머리 좋아지나 다시 나빠진다는 안내멘트가 있었지만 의심 많은 저는 아무리 인간의 심리를 이용했다고는

하나 과학적, 수학적으로 접근해 풀어나가다보면 풀리지 않을까싶기도 했지만 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밤새 내

머릿속은 엉켜 헝크러진 실뭉치 같아 심히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 뜨고도 믿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하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 인생이라는 진리를 새삼 확인하

고 나온 거스를 수 없는 스마트한 시대의 스마트한 마술사의 쇼라 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뒷통수 한방 먹고 나온 이 느낌은 나만 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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